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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도서나 누리집이 없는 상황에서 세계화 방안을 논하는 

것은 성급한 면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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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이 먼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앞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위키피디아와 같은 글로벌 사이트 내 정보구축이다. 도서나 웹사이트 

구축과 달리 위키는 정보의 수정이 용이하며, 번역을 통해 다국어 버전이 가능하다. 

또한 위키 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정보의 오류와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한다. 세계화

의 내용과 대상, 주체별로 세계화를 위한 정보의 구축, 외국인과 재외한국인, 한국학 

연구자에게 정보의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지자체 등의 사업과 연계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동학농민혁명, 위키피디아, 세계화

머리말 

 

202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자유, 평등,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했던 기록물로 세계사적 중요성

을 인정받았다. 세계기록유산의 등재는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의미

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유네스코의 평가로 국내는 물론 세

계 사람들에게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유의미한 인류의 기록유산으로 

인식되는 계기를 맞이하였지만, 그것이 곧 국제적인 인식으로 전환되지

는 않는다. 인류 유산으로 평가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세계에 알리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다. 

그렇지만 세계기록유산은 특성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나 인류무

형문화유산과 달리 등재된 사실만으로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어렵

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이나 인류무형유산의 경우 등

재된 국가들은 문화 관광의 측면에서 해당 유산의 보존 관리에 집중하

고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며, 이는 관광산업

으로 연결되기에 용이하다. 반면 세계기록유산의 경우 옛 기록이라는 

특성 때문에 제한된 공간(박물관 등)에서 일부만 공개될 수밖에 없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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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국가의 문자로 작성되어 그 의미를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세계기록유산을 알리는 작업은 기록의 대상이 된 역사적 사건과 

유적 등과 연계하여야 하며, 내용과 의미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화(世界化)는 상호 교류를 통한 보편적 차이의 공유나 통합을 의미

하며, 상호 교류를 위한 기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교류는 서로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인식 공유’의 과정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공통된 언어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 언어화는 곧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기록유산의 경우 해당 국가의 역사 

· 문화적 배경 속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학문적일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화 전략의 

하나로 주요 온라인 웹사이트 내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외국어 소개 현황

과 방향에 대한 현황을 검토한 뒤 세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주요기관 누리집 외국어 구축 내용 분석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영문명은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이다. 한자문화권 내의 중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東學農民

革命’을 자국의 한자(东学农民革命, 東学農民革命)로 표기한다. 동학의 

경우 초기 ‘Tonghak’를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Donghak’을 사용하고 

있다.

웹 사이트 내 주요기관의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외국어 현황과 구글 

사이트1) 내 검색 결과와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edia), 

1) 세계에서 사용되는 검색엔진은 20개 이상이다. statcounter.com에 의하면 2024

년 2월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 검색엔진은 구글(Goole)로 91.47%를 차지하여 

압도적이다. 2위는 Bing으로 3.42%이며, 3위 Yandex(1.78%), 4위 Yaho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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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테니카(Britannica) 내 소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www.unesco.org)2)

유네스코 누리집 내 세계기록유산(Memory of World) 누리집은 기

본적으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의 언어로 서비스 중이

다. 영어 이외의 외국어는 기본 소개 영역은 번역되어 있으나, 기록물별 

세부 소개 항목은 영어뿐이다. 세계기록유산 메인 구성은 Home, 

Register 2023, How we work, What we do, Resources로 되어 

있으며,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Preserving Documentary Heritage in AlUla, 

UNESCO/Jikji Memory of the World Prize, Memory of the 

World International Register, Our Stories, News, Publications 

등이 배너, 게시판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 1>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누리집

이중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소개하는 곳은 Register 2023와 Memory 

만 1% 대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https://www.metacity9.com 2024. 9. 30. 

검색 이하 동일)

2)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누리집(https://www.unesco.org/en/memory-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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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World International Register(이하 세계기록유산 등재)이다. 

세계기록유산등재에서는 국가, 유형, 신청자, 관련위원회, 지역 그룹, 국

가 그룹, 날짜 등으로 등재된 기록유산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계기록유산등재 내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기본 소개와 등재연도, 

신청연도, 신청국가, 위치 지도(Collection locations) 등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Nomination form을 원본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기본 소개 항목은 신청서 내 개요 부분으로 이

후 국제기록유산센터나 국가유산청에 있는 기록물 소개와 동일한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다.

The nominated heritage is a collection of 185 documents 

associated with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The Donghak 

movement was a popular uprising against both corruption in 

the ruling class and encroachment on Korea by foreign powers, 

demanding the establishment of a more just and equal society. 

Over the course of the movement, the Donghak army succeeded 

in establishing a cooperative governing unit known as a 

jipgangso through which corrupt officials could be punished and 

unfair government practices rectified. This unit of governance 

was a novel experiment in democracy with parallels rarely found 

anywhere in the world at the time. The Donghak movement 

paved the way for Korea to develop into a flourishing 

democracy. The nominated documents serve as a reservoir of 

memories testifying to the historical processes through which 

the public acted as a protagonist in history and impelled the 

course of events toward the achievement of universal values.

등재를 신청한 유산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185건의 기록물이다. 동학농

민혁명은 부패한 지도층과 외세의 조선 침략에 대항하여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민중이 봉기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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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강소라는 민-관 협력 거

버넌스 체제를 설립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통해 부

패한 관리를 처벌하고 부

당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거

버넌스는 당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

던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

험이었다. 동학농민혁명

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번영의 길로 발전할 수 있

는 길을 열었다. 동학농민

혁명은 청일전쟁을 촉발

시켰고, 궁극적으로 동아

시아의 지정학적 질서를 

바꾸어 놓았다. 즉,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조선에 파병된 중국군과 일본군이 청일전쟁을 일으켰고, 이 전쟁에서 일본

이 승리함으로써 중국을 대신해 이 지역의 지배적인 강대국이 되었다. 동학

농민혁명기록물은 민중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 보편적 가치를 달성하고자 

전진시켜나가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는 기억의 저장소이다.3)

2. 유네스코 국제유산센터(www.unescoicdh.org)

유네스코 국제유산센터(The International Centre for Documentary 

Heritage 이하 ICDH)는 2020년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간 협정에 

3)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등재 신청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경과보고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3.12, 140쪽.

<그림 2> 유네스코 누리집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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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설립된 최초의 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이다. ICDH에서는 기록유산 

보존 및 보호지원, 정보 허브 구축을 통한 기록유산 접근성 향상, 기록유산

의 중요성과 가치에 관한 인식 제고 등을 주요사업으로 한다. 

ICDH는 한국어와 영어로 기록유산을 소개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과 달리 ICDH에서는 기록물 이미지를 여러 장 소개하고 있다. 

기록물별 안내는 지역/국가, 소장기관, 등재연도, 관리기관, 외국어표

기, 개요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요의 내용은 등재 신청서 내 개요

를 제공하고 있다. 

3.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www.heritage.go.kr)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은 국가유산 종합 누리집으로 국가유산 검색, 

궁궐ㆍ종묘, 조선왕릉, 기록유산, 유네스코 등재유산, 국가유산청 사진

관, 국가유산 디지털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중 국가등록문화유산이나 시도 문화유산자료로 등록된 유산은 국가유산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국가유산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유산은 ‘순교약력과 종리원사 부동학사’(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

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 ‘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 등 3점이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 3점은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포함된 것이지만 외국어 소개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국가유산포털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서비스 중이다. 한국의 세계

기록유산 디렉토리에서는 기록유산의 개요와 등재된 기록물 4점(동학

농민군 임명장, 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 순교약력, 전봉준 공초)이 소

개되어 있다. 영문 개요는 등재 신청서의 개요이지만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의 경우 내용이 다르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1894년~1895년 조선에서 발발한 동학농민혁

명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동학농민혁명은 부패한 지도층과 외세의 침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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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민중이 봉기한 사건이다.

한국이 번영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발판을 놓았으며, 유사한 외국의 반

제국주의, 민족주의, 근대주의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각 고을 관아에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민·관 협

력(거버넌스) 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 3> 국가유산포털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소개 (일본어)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에는 동학농민군이 작성한 문서, 정부 보고서, 개인 

일기와 문집, 각종 임명장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농민운동의 진행과정과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시간

과 장소를 초월하여 인간의 권리와 평등, 식민주의에 대한 반대 등을 다

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기록물로서 희귀성이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조선 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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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주체가 되어 자유, 평등,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했던 기억의 

저장소로서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4)

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www.1894.or.kr) 및 소장기관

(재)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

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

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부칙 제3조에 근거하여 2024년 

11월 설립된 뒤, 2010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수법인으로 인가를 

받았다. 기념재단은 기반사업, 기념사업, 연구사업, 기념관사업을 수행

하고 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한 제출기

관으로 등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기념재단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사료(史料)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1차 

사료 208권, 연구논저 5,093권, 증언록 98건, 일지 1,757건을 서비스

하고 있다. 기념재단 누리집에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대한 별도의 디

렉토리 구성은 없으며, 등재 내용은 공지사항을 통해서 등재신청과 결

4)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유네스코등재유산>한국의 세계기록유산>동학농민혁명기

록물(https://www.heritage.go.kr/heri/html/HtmlPage.do?pg=/unesco/ 

Mem Heritage/MemHeritage_18.jsp&pageNo=5_4_2_0)

<그림 4>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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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등재 목록, 기념학술대회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념재단의 누리집은 영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본 소개 부

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기록물에 대한 외국어 소개 등은 준비되어 있

지 않다.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총괄하는 특수법인으로

써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다.

기념재단 이외에 등재된 기록물을 소장한 기관은 10개 기관5)이다. 

연번 소장기관 건수(건) 비율(%)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66 35.7

2 고려대 도서관 29 15.7

3 국가기록원 5 2.7

4 국립고궁박물관 1 0.5

5 국립중앙도서관 5 2.7

6 국사편찬위원회 5 2.7

7 독립기념관 2 1.1

8 서울대 규장각 58 31.4

9 연세대 학술문화처 3 1.6

10 천도교 중앙총부 9 4.9

11 한국학중앙연구원 2 1.1

<표 1>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소장기관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 누리집에도 별도의 소개

는 없으며, 유네스코 등재 사실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의 내용을 올려놓은 

정도이다. 

이상과 같이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포함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에 대

한 주요 기관의 기록물 소개는 간단하다. 특히 국가유산청과 동학농민

혁명기념재단은 기관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

5)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등재 신청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경과보고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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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준으로는 세계기록유산의 가치를 알리기에 부족하다.

Ⅱ. 온라인 백과사전 내 동학농민혁명 기술 현황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구글 내에서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과 “Donghak Peasant 

Revolution”을 검색하면 위에서 소개한 기관이 가장 먼저 도출되고 있다. 

이외에 등재 뉴스와 관련해서 국내 언론의 영문 뉴스, 소장기관의 영문 

소식지 등이 검색되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의 경우 한국 홍보사이트인 

VISIT KOREA, Korea net 등이 제공된다. 유튜브에서는 KoreaWonder 

채널6)에서 유일하게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2

분 32초)이 소개되고 있으나 조회수는 30회에 불과하다. 전 세계 모든 

업종 내 상위 방문 사이트인 구글과 유튜브에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대한 검색 결과와 내용은 주요 기관 사이트를 제외하면 제공되는 곳이 

없다. 전 세계 모든 업종 내 상위 방문 웹사이트 중 2024년 8월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위키피디아를 비롯한 온라인 백과사전 등이 검색되지 않은 

것은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표제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준다.

1. 위키피디아 소개 현황

영어 위키피디아에 “Archives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은 표제어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Memory of the World Program’ 

항목 내에 상위 10위 내 한국(5위)이 표시되어 있고, 유네스코 직지상(Jikji 

Memory of the World Prize)이 소개되어 있다.7)

6) 유튜브, 코리아원더 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fcyTKwEF3To &t=4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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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위키피디아(위키백과) 역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항목은 없으며, 

세계기록유산 항목 내 대한민국의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등재된 18건의 한국 세계기록유산 중 등재된 유산 목록이 항목으

로 작성된 것은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동의보감, 일성

록, 난중일기,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한국의 유교책판 등 8건이다.8) 이

중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는 역사적 사건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

유산에 대한 소개는 없다. 이를 제외하면 한국 위키백과에 세계기록유

산으로 소개된 기록은 7건이다. 이들 7건은 모두 단일 기록물로 등재된 

것이다. 2023년에 등재된 4.ㆍ19혁명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경우 소장기관도 정리되어 있지 않다. 이들 두 기록물은 4ㆍ19혁명과 

동학농민혁명은 표제어로 정리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Donghak Peasant Revolution)은 위키피디아 내 22

개 언어로 작성되어 있다. 이중 한국어, 영어, 일본어 항목 구성을 비교

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외국어(영어, 일어) 위키피디아 동학농민혁명 목차 비교

7) 영문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Memory_of_the_World_Pro 

gramme

8)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 ‘세계기록유산’

한국 위키백과 영어 위키피디아 일본어 위키피디아

배경 Background 第一次蜂起

개요 Gyojo Shinwon movement 日清戦争
고부 봉기 배경 Gobu Revolt 第二次蜂起

동학의 분열 First revolt 戦後

동학 농민군의 파벌 Summer of 1894
戦後サブセクションを切

り替えます

구호와 거사 목적 Second revolt 世界の記憶

봉기 직전
Battles outside the main 

front
脚注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화 전략  291

영어의 경우 동학농민혁명의 명칭에 각주로 “Also known as the 

Donghak Peasant Movement”(동학농민운동; 東學農民運動; donghak 

nongmin undong), the “Donghak Rebellion”, the “Peasant Revolt 

of 1894”, and the “Gabo Peasant Revolution”라 하여 동학농민운동, 

동학혁명, 1894년 농민반란, 고부농민혁명 등의 용어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일본어는 항목 명칭이 ‘갑오농민전쟁(甲午農民戦争)’이며, 도입 설명에 

한국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이나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부른다고 부기하였다. 

일본어 위키피디아에서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명기하

였다. 스페인어의 목차 구성은 배경(동학, 국제상황), 반란(1차, 2차)이며, 

프랑스는 기원(동학의 탄생, 국제 상황), 반란(1차, 2차, 결과), 기념 장소로 

스페인과 달리 기념장소로 전봉준 고택, 만석보 기념비, 황토현 전투 기념

비, 농민반란 100주년 기념비, 우금치 전투 기념비 등을 표기하였다. 중국

어는 배경, 경과(1차 봉기, 2차 봉기, 결과), 기념 등이다. 

22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내용은 언어별로 

항목 구성과 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술된 내용 중에는 백산을 

백두산으로 표기하고 링크를 연결해 놓은 오류도 보이며 영어 위키에서

는 논란(Controversies) 항목에서 동학과의 관계, 흥선대원군과의 관

한국 위키백과 영어 위키피디아 일본어 위키피디아

결과와 전개 과정 Fall 参考文献
주요 전투 Legacy 関連項目

조선군의 전쟁 범죄 Controversies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승려

In popular culture

진압 이후 Further reading

기타 활동 See also

평가

관련 인물

실패 원인

《전봉준공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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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이외에 일본 겐요사(玄洋社)와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어 비록 한국 역

사에 의해 강력하게 반박되고 있다고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술

하고 있지 않다. 사이비 역사로 간주된다고 하면서도 허구적인 내용을 

세세히 설명해 놓고 있다.9)

한편,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연결된 항목 중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항목은 Donghak, Jeon Bong-jun, Kim Gae-nam, Choe Je-u, Gobu 

revolt, Battle of Ugeumchi, First Sino-Japanese War, 19th- 

century peasant rebellions in Koream, Battle of Hwangtojaem 

Battle of Hwangryong River, Siege of Jeonju Fortress, Retreat 

from Gongju, Battle of Pungdo 등이다.

2. 브리테니커 온라인 백과사전

Britannica 백과사전(Encyclopædia Britannica)은 가장 오래된 

영어 백과사전으로 2012년 종이책 출판을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제공하

고 있다.10) 브리테니커에서도 동학농민혁명기록물 표제어는 없으며 동

학농민혁명은 ‘Donghak Uprising’ 항목으로 소개되어 있다. 

Donghak Uprising,(1894) Korean mass revolt that sparked the 

first Sino-Japanese War (1894–95). Despite being persecuted 

for it, impoverished Koreans turned increasingly to Donghak 

(“Eastern Learning”; see Cheondogyo), a syncretic, nationalistic 

religion that opposed Western culture and espoused equality 

of all people. When demonstrations staged by Donghak 

 9) 영어 위키피디아 ｢Donghak Peasant Movement｣ “Jeon gathered an army 

in Mount Paektu and recaptured Gobu in April.”

10) 인터넷으로 죽었다… 인터넷으로 부활｣, 조선일보, 2013.4.27(https://wee klybiz. 

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26/20130 426012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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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ers calling for social reform met with a negative 

government response, the masses united with them in a 

rebellion that succeeded in defeating government troops in 

southern Korea. The government called on China for aid; 

Japan sent in troops without being asked, and China and Japan 

clashed. The rebels laid down their arms to defuse tensions; 

nevertheless, the Sino-Japanese War ensued. The leaders of 

the uprising, including Choe Si-hyeong, were executed.

브리테니커는 동학농민혁명을 ‘동학 봉기(Donghak Uprising)’로 

표기하고 있으며, 내용 역시 매우 소략하다. 동학농민혁명을 제1차 청

일전쟁을 촉발한 한국의 반란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학(천도

교)과의 관계만을 서술하고, 지도자로 최시형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은 동학농민혁명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동학’의 연계성으

로 축소했을 뿐 아니라 1차 봉기와 2차 봉기가 가지는 평가를 전혀 언

급하고 있지 않다.

이는 브리테니커 내 동학 관련 항목과 연결된다. 동학농민혁명에 연

결된 항목은 천도교(Cheondogyo)와 제1차 청일전쟁, 최시형뿐이다. 

천도교 항목에서는 최제우와 손병희가 최시형과 함께 링크되어 있다. 

즉 브리테니커에는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전봉준과 김개남조차도 표제

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외에도 Korea 표제어 내에 ‘동학봉기와 정부개혁(The Donghak 

Uprising and government reform)’ 내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다루고 

있다. 

Despite ruthless government persecution, Cheondogyo took 

deep root in the rural populace. Its followers staged large- 

scale demonstrations calling for an end to injustice. A negative 

official response precipitated the Donghak Uprising (1894),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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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the Cheondogyo followers and the rural communities 

formed a united front to demand reform. 

역시 동학농민혁명을 천도교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천도교 신자와 

농촌 공동체의 연합 전선을 구축 개혁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나,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서 농민군이 무기를 내려 놓았다.(The rebels laid down 

their arms voluntarily to defuse the threat)”고만 기술하여 전주화

약이 가지는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아울러 2차 봉기가 가지는 의미와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에 대한 언급은 없다.

Ⅲ.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 전략

세계화는 각기 다른 발전 과정을 거쳐온 국가의 문화나 삶의 방식

을 획일화하거나 보편화, 동질화하는 경향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혼융화의 경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11) 동질화나 혼융화의 세계화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상호 소통의 방법이다. 어떠한 언어와 말로 세

계화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세계화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국격과 분

리될 수 없다. 세계화 과정에서의 국격은 단순히 인구나 경제력, 군사

력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과 같이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소

통할 수 있는 정보기술의 발전은 문화 영역에서 또 다른 영향력을 행

사하고 있다. 

한국을 해외에 홍보하고 관심있는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는 차원인 

드라마 중심의 한류 1세대가 게임, 드라마 중심의 2세대를 거쳐 K= 

POP과 영화가 주도하는 한류 3세대는 외국인의 적극적인 한국 학습으

11) 김형민, 2011, 「한국문화의 세계화 전략방안」, 『독일언어문학』 54, 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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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되었다. 한국에 대한 학습은 한국어와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관

심을 높였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문화 붐이 일어나고 있다. 나아가 

ARMY(아미, BTS팬클럽)와 같이 세계 문제에 대한 실천운동으로 확산

되고 있다.12) 한국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2022년 132억 4천 만 달러

로 가전 제품 수출액 80억 6천 만 달러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50조 4천 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런 문화 역량은 해외 

한류실태 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 66.1%가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하며 57.9%는 한국 제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에 문화콘

텐츠 소비가 영향을 미쳤다고 답하였다.13)

이와같이 한국의 문화 역량 강화는 한국문화, 한국학의 세계화에 좋

은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학의 세계화는 국가 경쟁력, 문화요소,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 

요소가 필요하다.14) 국가 경쟁력은 한국의 세계적 경쟁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 역량이 다른 제반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문화요소는 세

계화의 내용으로 무엇을 세계화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한국어와 문

화를 비롯하여 정책, 산업제품 등이다. 인구 요소는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었을 때 지속가능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세계화는 일방적 전달 수단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국

가ㆍ민족 정체성과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세계문화의 일원으로 한

국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또한 국제사회의 예의범절과 세

계화 과정의 저해 요소를 개선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국제 문화교류를 

12) ｢BTS와 아미는 세상을 어떻게 바꿨나｣, 시사저널 1825호, 20024.10.5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570) 아미

는 정치, 환경, 차별의 문제에 ‘SPEAK MYSELF’를 실천하고 있다.

13) 2023 한류백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4.3, 329쪽

14) 전성운, 2010, ｢한국학의 개념과 세계화의 방안｣, 한국학연구 32, 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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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하는 기구를 중심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또한 중요하다.15) 

세계화 전략은 첫째, 세계화의 내용, 둘째, 세계화의 대상. 셋째, 세

계화의 주체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세계화의 내용은 무엇을 세계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동학농

민혁명기록물의 역사적 가치와 세계 보편적 가치의 세계화이다. 세계화

의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세계화할 것인가로 한국인을 포함한 세계인

이 대상이다. 각기 다른 문화에 속하기 때문에 대상에 따른 다양성이 

필요하다. 세계화의 주체는 구체적으로 누가 실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

로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실행 주체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1. 세계화 내용에 따른 전략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화 내용은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가지는 

세계적 가치에 대한 홍보 전략으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등 한국세계기

록유산 설명자료(on-off) 제작(다언어)과 국제적 웹 정보 확충 및 활용 

강화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국제 네트워크 협력 강화 등 세 부문의 사업

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등 한국세계기록유산 설명자료 제작은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유네스

코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홍보자료가 부족하다. 이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18건의 세계기록유산 모

두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한국 세계기록유산 누리집 제작 또는 

확대: 18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모두 소개하고 있는 곳은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포털이다. 단순한 개요와 사진 제공을 벗어나 각 기록물별로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부가 설명하여 외국인들이 기록물의 가치를 

15) 김형민, 위의 논문, 268~2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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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학술자료의 인식 확대를 위한 대중화 작업: 세계기록유산의 

경우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내용이다. 기록유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

당 기록 소장 국가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함께 있어야 

한다. 이는 단시간 내에 가능하지 않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화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기록물 자체의 학문적 의미

보다는 기록물이 가지는 보편적 세계사적 가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

다. 선정기준에 의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가치는 민관협력에 기반한 

전례 없는 형태의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조선 정부의 근대적 개혁을 이

끌어 냈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16) 이는 민

주주의와 근대화, 평등, 인권 등의 가치이다.

둘째, 국제적 웹 정보 확충 및 활용 강화이다. 인터넷 검색은 이제 

지식 공유와 확산을 위해서 이용하는 필수 도구이다. 검색 결과 값에 

어떻게 얼마나 많은 정보가 노출되는가에 따라 정보의 확산 정도가 달

라질 수밖에 없다.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대한 검색 결과는 매우 

미미하다.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위키피디아와 브리테니커 내의 관

련 항목을 검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위키피디아 내 동학농민혁명기록

물 항목을 만들고, 동학농민혁명 관련 항목의 내용 유무와 정합성, 카테

고리 구성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진

행한다. 위키피디아 작업에는 한국어 기술 내용을 포함해야만 한다. 외

국어의 경우 오류 수정 및 내용을 보완한다. 언어별 위키피디아 내용의 

동질성 확보하도록 한다. 

아울러 텍스트 기반의 웹 사이트 구축 이외에 동영상 콘텐츠를 구축

한다. 유튜브 내에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영상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구축한다. 

16)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등재 신청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경과보고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3.12, 147~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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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동학농민혁명 국제 네트워크 협력 강화이다. 학문적 특성이 강

한 세계기록유산의 경우 세계사적 가치 공유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먼

저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연구 확산을 위

한 국제학술회의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전문가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

야 한다. 학술회의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국외 연구 확산과 보편적 가

치, 국제 비교 등을 중심으로 운용한다. 다음으로 근현대민주주의 관련 

혁명 주도 도시(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편적 세계사적 가치의 공

유와 공감을 구축해 나간다. 

2. 세계화 대상에 따른 전략

세계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국외 한국 연구자 및 

학생, 재외 한국인 및 친한국 외국인, 한국학 관련 박물관 등 관련 기관

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대한 연구자, 학습

자나 홍보의 주체(기관)를 대상으로 세계화 사업을 추진할 때 일반 외국

인에 비해 용이하기 때문이다.

첫째, 국외 한국 연구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이다. 현재 국외

대학 한국학 현황을 보면 2023년 107개국 1,408개 대학에서 한국학 

프로그램 개설하고 있다. 이 중 551개 대학이 한국학 학위과정을 운영

하고, 857개 대학에서 한국학 교양어학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17) 

교양교육의 경우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대중적 도서를 제작 배포

하며, 한국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중에서 한국근현대사 강의를 

위해 국외대학 한국학(역사) 교수를 대상으로 동학농민혁명 연구교육자

료를 제공한다. 한국학과 개설 대학 학과와 한국학 학위과정을 운영하

는 551개 대학 도서관에 동학농민혁명 관련 도서를 보급한다.

둘째, 재외 한국인 및 친한국 외국인 대상이다. 재외 한국인을 위해 

17) 2023 한국국제교류재단연차보고서, 한국국제교류재단,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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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재외동포청이 신설되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의 정체

성 함양 및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 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한다. 다음으로 친한국 외국인을 위해 한국 소개 

웹사이트 정보를 구축, 제공한다. 한국 홍보 사이트로 Koreanet, Study 

Korean, Visit Korea,재외교육기관포털(OKEP) 등이 있다. 이들 누리

집에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을 알리는 카테고리를 구축한다. 끝으로 지자

체 연계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관내 거주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외동포 교류 협력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해당 프로그램에 기록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협력한다.

셋째, 한국학 관련 박물관 등 기관 협력이다. 해외에 있는 한국문화

원 및 세종학당에 자료를 보급한다. 현재 한국문화원은 30개국에서 35

개 문화원이 운영 중이며, 세종학당은 85개국에 248개소가 있다18). 또

한 해외 박물관 내 한국관 운영 박물관 전시를 지원한다. 국립중앙박물

관에서는 ‘국외 박물관 한국실지원사업’으로 2024년 9개국 21개관을 

지원하고 있다.19) 국립중앙박물관과 협력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물을 

포함 한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해외특별전을 개최하거나 주요 기록물의 

복본을 제작 한국관에서 상설 전시될 수 있도록 한다.

3. 세계화 주체에 따른 전략

1)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해외홍보 추

18) 한국문화원(kccuk.org.uk) ｢전 세계 한국문화원 현황｣ ; 국제문화홍보정책실(www. 

kocis.go.kr) ｢재외한국문화원｣ ; 세종학당재단(www.ksif.or.kr) ｢세계 곳곳 세종학당｣.
19) ｢국립중앙박물관, 24년부터 국외박물관 한국실 9개국 21개관 지원｣ 2023.10.12.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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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계획(2024-2027)”을 발표20)하였다. 

<그림 5>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해외홍보 전략

이 계획은 국민과 세계가 함께 공감하는 콘셉트로 대한민국을 알리

고, 위키피티아, 관광 웹사이트 등에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정보‘를 제

공하도록 하며, 외신ㆍ세계적인 인플루언서 등을 대한민국 홍보의 ’든

든한 우군‘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문화체

육관광부는 향후 위키피디아 등 주요 웹사이트 내 한국 정보 유통 현황

20)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해외홍보 추진 계획(2024-2027)｣, 문화체육관광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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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사하여 누락 정보를 확인하고 접근 경로별로 다각적으로 정보를 

제공 관리하며, 소셜미디어의 한국홍보를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

고, 해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홍보를 독려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홍보 추진 계획은 한국 홍보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세계기록유산의 경우 중심과제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웹사이트의 점검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지

원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중점 추진 부처는 국가유산청이

다. 국가유산청에서는 한국의 등재 목록을 사전에 점검 선정하는 과정

을 수행한다. 따라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등재와 활용에 관한 총괄 기

관이라 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내 유네스코 등재유산으로 세계유산, 인류

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이 구축되어 있다. 각 유산별 신청절차, 개

괄적인 내용과 유산별 소개가 제공되고 있다. 세계기록유산의 경우 ‘세

계기록유산이란?’ ‘한국의 세계기록유산’등 2개 항목(외국어의 경우 한

국세계기록유산만 소개) 각 기록유산 내 기록 개요와 4종의 기록물을 

소개하고 있다. 기록유산별 소개는 신청서 내 개요 부분을 영어, 중국

어, 일본어로 제공하고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등재신청서 전문을 제공

하는 반면 한국 내에서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없다. 따라서 국가유산포털 내 유네스코 등재 유산에 대한 내

용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소장 기관별 사이트에서는 보다 세부적

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국가유산포털에서는 개요, 세계사적 

가치, 소장기관, 열람 방법 등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관점에서 내용을 확

충한다. 

또한 세계기록유산별 도록을 제작하여 보급한다. 한국의 세계기록유

산 중 기록물 전체를 이미지와 번역문(한글)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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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외국어로 서비스되는 곳은 없다. 따라서 국가유산청에서는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영문 도록을 제작하여 보급(기록성격,수량 등을 고려 통

합 제작)한다. 도록은 E-Book으로 국가유산포털에 탑재하고, 아울러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등 세계기록유산을 복본21)으로 제작하여 해외 박

물관 등에 제공하여 전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세계기록유산 신청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

화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11개 기관이 참여

하는 가칭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관리 및 활용 위원회‘와 같은 기관협의

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기관협의회를 통해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관

리와 국내외 확산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기록

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소장기관

의 관리 실태와 외국어 소개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교육 및 연구 추진 

계획, 홍보 등 대중화 계획 등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전국화, 세계화를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DB를 구축한다. 

세계기록유산 등재 목록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

페인어, 독일어 등) 사이트를 단계별로 구축 구축하며, 주요 동학농민혁

명기록 외국어 번역 추진한다. 기록물 전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보

다는 외국에 소개할 대표적인 동학농민혁명기록(무장포고문, 폐정개혁

안, 전봉준공초, 사발통문 등)을 선별하여 외국어로 번역한다. 나아가 

앞서 언급했듯이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소개하는 대중서

21) 복본은 전시를 위해 일부만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물 전체를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기록유산 중 기록물 전체가 복본으로 제작된 것은 조선왕조실

록뿐이다(홍성덕, ｢조선왕조실록의 보존과 수호｣, 전라도천년사 19, 조선후기 4 

조선시대 전라도의 문학과 출판문화, 전라도천년사편찬위원회, 2022.12.30. 

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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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작(외국어)하고 위키피디아 항목 구축한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현재 사료아카이브를 구축 운영 중에 

있다. 사료 아카이브 내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카테고리를 

만들고 185건의 기록물에 대한 DB를 구축한다. DB구축은 한국어의 

경우 역사적 전문성을 포함해야 하고, 외국어 내용은 한국어 설명의 번

역이 아닌 외국인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별도로 기술한다. 

한편 기록물 이외에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외국어 내용을 보완할 필

요가 있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역과 설치된 기념물(기념비, 사당 

등)등에 대한 현황 소개도 필요하며, 기 조사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

학, 예술작품과 영화, 드라마 등에 대한 설명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세계화는 인식 확대와 가치 공유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단계별 

절차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

식 확대는 세계의 보편적 가치가 수반될 때 유용하기 때문이다. 즉 동학

농민혁명(기록물)에 대한 정보 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정보의 소개 이외에 세계인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보

편적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세계기록유산인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대한 소개는 유네스코(영어, 

프랑스어),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영어), 국가유산청(영어, 중국어, 

일어)에 불과하다. 구글 내 ‘Archives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Donghak Peasant Revolution’의 검색 결과는 동학농

민혁명기념재단, 유네스코 외 한국 관련 홍보 사이트에서 세계기록유산

으로 등재된 뉴스 기사만 도출된다. 동학농민혁명은 위키에서 22개 언어

로 소개되고 있으나 언어별로 내용의 편차가 크고, 오류와 왜곡,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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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된 사례도 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서는 ‘Donghak Uprising’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으며, 서술 내용이 천도교 중심이며, 청일전쟁의 

발발 요인으로 개념화되어 있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다루지 못하였지만, 

외국어로 제작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관련 자료와 동학농민혁명, 동학

농민혁명기록물 등에 관한 학술 정보들에 대한 현황(JSTOR, Google 

Scholar 등) 및 연구동향 등을 분석하고 전문 학술 정보의 세계화 전략 

역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화를 위해서는 먼저 동학농민혁명과 동학농

민혁명기록물에 대한 인식을 넓혀 나가야 하며, 다음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가지는 세계사적 보편성을 공유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세계화 추진은 먼저 국내에 알리는 일을 먼저 시작할 필요가 있다. 

한국 내에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소개가 없기 때문이

다. 홍보책자, 도록 제작이나 DB구축 등이 온-오프 라인에서 함께 선행

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세계화 전략으로 세계화 내용(무엇을 세계화 할 

것인가), 대상(누구를 대상으로 세계화를 추진할 것인가), 주체(누가 실

행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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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2)

 

Strategies for Globalizing of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Hong, Seongduk*

Unlike World Heritage Sites 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orld 

Documentary Heritage is inherently limited in terms of promoting and 

utilizing the heritage itself. Documentary Heritage is an independent 

programme from the World Heritage, which is not managed or utilized 

under the UNESCO 1972 Convention. 

In the absence of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resources, such as 

books or websites introduc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Documentary Heritage, discussing globalization strategies may be 

somewhat premature.

First, it is necessary to concretize a comprehensive plan on how to 

manage and utilize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Documentary 

Heritage as a World Heritage Site. Before advancing the development 

of this comprehensive plan, an initial step could involve building 

information on global platforms like Wikipedia. Unlike traditional books 

or websites, wikis allow for easy modification of information and can 

offer multilingual versions through translation. Additionally, it is 

essential to correct any errors and distortions regard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ithin the wiki.

There should be efforts to build information for globalization based 

* Jeonju University,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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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its content, target, and stakeholders, and to provide information to 

foreigners, overseas Koreans, and Korean Studies researchers. 

Collaboration with initiatives from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also be sought.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Foundation.

Key word : Memory of World, Archiv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Donghak Peasant Revolution, Wikipedia, Globalization




